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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장애인 좌식배구 선수 최초 공기업 채용

- 경상북도장애인배구협회 장종만 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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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장애인배구협회(회장 김세복)의 소속 선수인 장종만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좌

식배구 실업 선수로 공기업에 채용되었다. 

김세복 경상북도장애인배구협회 회장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기업에

장애인 좌식배구 선수로 채용된 장종만 선수의 노고를 치하하였다. 김세복 회장은 장종

만 선수의 공기업 채용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도 좌식배구 선수의 공기업 채용을 지속적

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. 또한, 

이제 막 출발 선상에 서게 된 경상북도 장애인 좌식배구 실업팀 창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 포

부를 밝혔다.

 

한편 장종만 선수는 지난 20여년 간 장애인 좌식배구 선수로 활동하면서, 수차례의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

등 좌식배구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의 보유자 일 뿐만 아니라, 경상북도 대표선수로 출전한 장애인전국체육대

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, 2006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

된 제9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(장애인아시안게임)에 참가하여 4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경상북도의

대표적인 우수 선수이며, 대한민국에서 자타 공인 최고 선수 중 한 명이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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